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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여성위원회는 29일 오전 11시,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 폐지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을 끝내고,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서 “대선 기간 동안 특정 세대와 성별의 반감을 이용한 전략은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다른 한편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낳은 엄연한 실패”라고 비판하며, 당장 젠더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여성에 특화된 정책만 펼치는 부서가 아니다”라며 “성평등 정책 추진의 혜택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세계 경제규모 10위 선진국인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102위로 성평등 후진국 오명을 쓰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 폐지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을 끝내고,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바꿔 낼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최미영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위원장(상임 부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이 새 정부의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지만,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축하가 아닌 우려만이 넘친다”라고 말했다.��특히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서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이며,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호소할 수 있는 곳”임을 강조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이 여성가족부를 존치시키는 이유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아닌, 아직도 이와 같은 갈등에 대해 갈 길이 멀다는 깊은 고민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새 정부는 각계각층의 여성들의 말을 경청하여 그 뜻을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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